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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,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

  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.  

 2. 본 자료는 http://www.kdemocracy.or.kr/KDFOMS/에서 

  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민 주 화 운 동

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

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.

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

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

힘주어 들려주십시오.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

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

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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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받습니다.
『희망세상』제작과관련하여후기, 제안, 기타의견을보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.

의견은엽서나팩스, 인터넷을이용하시고채택되는분께는작은선물을드립니다.

주 소 : 서울시 중구 정동 34-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『희망세상』담당자 앞

전 화 : 02-3709-7538   팩 스 : 02-3709-7530    이메일 : stonesok@kdemo.or.kr

요즘 농촌은 6 0세

가 젊은이 대접을 받

는 게현실이다. 말이

좋아 대접이지 6 0세가 넘은 머리 허연 사람들이상여

를 맨다. 그래도그들은농촌을떠나지못한다. 가느다

란한가닥의희망을놓고싶지않기때문이다. 

이런 농촌과대비되는곳이 젊은이들의해방구역할

을 하는 홍대앞일 것이다. 40살이면 최고령이라는 홍

대앞에서‘희망시장’을연조윤석은엉뚱하면서도자

유인 같다. 홍대 앞의 미래는‘농사’에 달려있다는그

의주장은생뚱맞지만, 한참후생각해보니맞는말같

다. 귀농운동을 열심히 역설하는 그의 모습에서 희망

있는세상이올것같은느낌이든다.

정말‘희망세상’이다.

(김영명, 농업인)

연년생고등학생아

이 둘을 키우고 있는

주부입니다.

월간『희망세상』의‘작은걸음다른세상’에서풀무야

학 기사를읽고‘아직도야학이남아있구나’하는 생각

을 했습니다. 사실저도대학에다닐때 잠시였지만야

학에서아이들을가르친경험이있습니다. 

요즘은돈이없어서학교를못간다는이야기가예전

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지금도 배움에

대한안타까운마음을갖고살아가는사람들이많습니

다. 이렇듯남에게 봉사를하고 도움을주는 풀무야학

의교사들과나이에상관없이배우려고하는열정을가

진분들에게지지와성원을보냅니다.

(이효숙, 주부)

독자후기

‘농사’에서
희망을보다

풀무야학에
지지와성원을

안녕하십니까?

원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입

니다.

이 땅의민주주의를위해고난과 희생을주저하지않

았던 열사와 동지들, 민중에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

있던 차에‘민주화운동기념관’건립사업에‘범국민추

진위원’이란영광된 자리를함께할수 있는기회를주

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진일보하는 기념사업회가 되길

기원합니다. (박지한, 원주교도소)

‘민주화운동기념관’에
동참하며




